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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습니다 -

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!

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!

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!

반갑습니다! 농소1동, 송정동에 지역구를 둔

더불어민주당 박재완 의원입니다.

오늘 본 의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해

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.

국회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,

정부안 대비 4조 1천억 원이나 삭감된

673조 3천억 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.

이는 매우 의미 있는 조치입니다.

특히 예비비 2조 4천억 원,

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원 등

불필요한 예산이 과감히 삭감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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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우리는 이미 목격했습니다.

정부가 예비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말입니다.

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650억 원, 해외 순방비로

532억 원을 사용한 것이 그 예입니다.

이것이 과연 예비비의 본래 목적에

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?

구청장님,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!

예산은 결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.

예산 하나하나가 우리 구민의

피와 땀이 어린 세금입니다.

지금 우리 지역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.

서민들의 삶은 나날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.

이러한 상황에서 일회성 행사나 보여주기식 사업에

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.

이에 우리 의회는 앞장서서

구청장을 비롯한 의장, 부의장, 상임위원장의

업무추진비 예산을 10% 삭감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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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.

모든 예산은 반드시 구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

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장기적인 북구 발전을 위한 사업, 구민의 생활과

직결된 사업에 예산이 우선 배정되어야 합니다.

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

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

한 푼의 예산이라도 불필요한 낭비가 있다면

철저히 감시하고 바로잡을 것입니다.

예산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고 해서

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

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.

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

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.

예산은 우리 구의 미래이자

구민의 삶과 직결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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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더욱 엄격한 기준과

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.

본 의원은 앞으로도 구민의 대표자로서

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끝까지 감시하고

견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

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

북구 주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!

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

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

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


